
V 스스로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출처: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한국언론진흥재단 

자전거나 테니스, 구구단 등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막상 몸에 익혀 놓으면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유사한 행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과 뇌가 그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어를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디어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V 미디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요. 

계획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고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V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가요.  미디어 속 정보는  간혹 사실과 달라 우리에게 피해

를 줄  수도 있어요.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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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음 도서관 

송우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1. 메시지는 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2.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나요? 

3.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4. 메시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배제하고 있을까요? 

5.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짜뉴스는 실제 기사나 뉴스처럼 보이도록 가공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생각을 유도하는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익을 위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기사를 

의미해요.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짜뉴스는 사실에 대한 판단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활발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중국이나 북한등과 같이 모든 뉴스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만큼 

가짜뉴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짜뉴스는 

개관적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허위사실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여겨 공유하고 퍼뜨리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어요. 재미나 장난으로 가짜 뉴스를 

공유하거나 만들어낸다면 커다란 문제를 만날 수 있으므로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짜뉴스가 뭐예요? 

가짜뉴스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독서명언 

가장 훌륭한 벗은 가장 

좋은 책이다. 

-체스터필드  



[사서가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전쟁&평화 

    도 서 예 약 제  교실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도서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료를 교실로 가져다 줍니다.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정찰병 월터 딘 

마이어스 

일월서각 

 

평화의 소녀상 윤무영 내인생의 책 

나는 평화를 꿈꿔요 유니세프 비룡소 

평화책 토드 파 평화를 품은책 

여섯 사람 데이비드 매키 비룡소 

곰 인형 오토 토미 웅거러 비룡소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삼성출판사 

무기를 팔지 마세요 위기철 청년사 

몽실 언니 권정생 창작과 비평 

비무장지대 이억배 사계절 

한국 전쟁 이야기 선안나 상상스쿨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맞선 

평화주의자 

정성란 효리원 

선생님! 6.25가 뭐예요? 박찬희 꿈과 희망 


